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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해수청, 신안군 만재도 등대 설치로 선박 운항 위험 해소

목포지방해양수산청(청장 김성수)은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전면해상
여객선 항로상 간출암에 통항선박 안전을 위해 ‘만재도동방등표’를 설치
한다.

이번에 설치되는 등표는 국비 12억원을 투입해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
추진된다. 직경 2.3m, 높이 18m 규모의 원형 철골구조로 설치되며 상단의
등화는 야간에 13km 이상 거리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어 선박의 이정표
역할을 수행하게 된다.

만재도 전면 해상의 수중암초는 2019년 11월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
있는 가거도행 쾌속선(목포항~가거도)이 중간 기항을 위해 만재도항에
접근 시 안전운항에 우려가 있어 이번 등표 설치를 통해 여객선을 비롯
하여 어선 등 선박 운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목포항 서남쪽 105km 떨어진 외딴섬 만재도는 ‘삼시세끼’라는 예능
프로그램으로 인지도가 높은 지역이고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‘어촌
뉴딜300 사업’으로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상 안전 강화를 위해
만재도등대(1982년)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하는 등대 시설이다.

목포해수청 김학석 항로표지과장은 “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
위해 항해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해역에 항로표지
시설을 확충하여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
것이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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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1  설치 대상 간출암 및 만재도항 전경사진

설치 대상 만재도항 전면해상 간출암

간출암에서 바라본 만재도항 전경



참고2  설치 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

마산도북방등표 설치 대상지 위치도

만재도동방등표 표준단면도


